
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(LCC) 에어아시아가 6월 8일부터 16일까지 빅세일을 실시한다. 이번 빅세일의 특가 프

로모션은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10월 8일까지의 탑승 기간에 해당하는 에어아시아 그룹 전 노선의 항공권

에 적용된다.

 

인천 출발 직항 노선 운임은 공항이용세 및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으로 ▲인천-마닐라 8만 

8,000원 ▲인천-방콕 10만 5,000원 ▲인천-쿠알라룸푸르 12만 5,000원 ▲인천-코타키나발루 8만 9,000원부터 

판매한다. 

또한 인천 출발 간편 환승 구간 운임은 ▲인천-싱가포르 21만 1,000원 ▲인천-발리 22만 1,000원 ▲인천-치앙

마이 22만 1,000원 ▲인천-시드니 31만 7,000원 ▲인천-페낭 21만 9,000원 ▲인천-조호바루 21만 9,000원부

터로 책정됐다.

이에 더해 이번 빅세일 기간에는 추가로 다양한 부가서비스 프로모션을 함께 진행한다. 해당 기간 동안 항공권 구

매 단계에서 위탁 수하물·기내식·좌석 선택 등의 번들 패키지(밸류팩 또는 프리미엄 플렉스) 사전 구매 시 최대 

70%까지, 그리고 위탁 수하물 사전 구매 시 최대 30%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. 

또한 에어아시아의 비즈니스 좌석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플랫베드석의 운임 또한 ▲인천-방콕 39만 9,000원 ▲인

천-쿠알라룸푸르 36만 9,000원부터 시작하는 파격적인 할인가에 책정됐다. 

프로모션 요금이 적용된 특가 항공권은 에어아시아 공식 홈페이지 및 에어아시아 무브(AirAsia Move, 구 에어아시

아 슈퍼앱)에서 구매하는 에어아시아 회원에게만 적용되는 전용 할인 혜택이다.

한편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에어아시아 항공권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, 한국 출발 직항 노선뿐 아니라 많은 고객

이 쿠알라룸푸르에서 경유하는 페낭, 발리 또는 방콕에서 경유하는 푸켓, 끄라비, 치앙마이 등 다양한 환승 노선의 

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 

에어아시아 양희찬 한국지사장은 “이번 빅세일은 에어아시아 그룹 전체가 진행하는 프로모션으로 에어아시아 전 

노선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가장 좋은 기회로, 보다 많은 승객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 계획을 하면 좋겠다”고 전

했다.

● 에어아시아 무브 회원 대상 올해 9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출발하는 항공권 판매 

● 인천 출발 항공권 최저 8만 8,000원부터… 부가서비스 할인 혜택 추가 제공

에어아시아, 선착순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 ‘빅세일’


